
아프리카개발금융재편, 
원조에서투자중심으로의전환

민간·외부 자본 유입

아프리카
내부 논의·제도

공동투자 모델
청정에너지 민간

투자

140억 유로 프랑스 기업 +
90억 유로 아프리카 기업

230억 유로 프랑스-
아프리카 공동투자

제도적 논의 차입비용 개혁

AfDB
연차총회

아비장
컨센서스
11개 항

(*) 아프리카 개발금융 관련 이슈 언급량 412건
(2025.12~2026.05)

보증 메커니즘

신용평가 편향
논쟁

나이지리아
세수 절반
채무 상환

퍼스트·로스
보증

민간자본
진입 장벽

완화

개별 프로젝트

110억 달러
CEO 포럼 발표

EDF 2GW 수력

TotalEnergies 
100억 달러

르완다 재생에너지
20억 달러 케냐 키페토

풍력 200MW

잠비아
태양광 250MW

NAFAD 출범

차입비용
선진국 대비

2배



<핵심 요지>

• 2026년 5월 아프리카 개발금융 논의는 원조 중심의 재원 조달만으로는
대륙의 개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은 연차총회에서 ‘분절화된 세계에서 아프리카
개발금융의 대규모 동원’을 핵심 주제로 제시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과 구조적 산업전환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에 따라 신아프리카 개발금융 체계(NAFAD)와 아비장 컨센서스에서는
아프리카 내부의 저축과 자본을 생산적 투자로 연결하고, 혼합금융과
보증기구를 활용해 민간자본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동시에
아프리카 국가들은 실제 신용 위험보다 높은 위험 가산금리가 적용되고
있다며 신용평가 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의 부채 상환
부담은 이러한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 한편 아프리카 포워드 서밋에서는 230억 유로 규모의 공동투자와 110억
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 투자 계획이 발표됐다. 이는 민간자본이 원조를
보완하며 실제 개발사업에 진입하는 흐름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신용평가 체계 개혁, 퍼스트-로스 보증의 작동 여부, 아프리카 내부
자본시장 심화는 여전히 남은 과제다. 2026년 5월의 주요 회의와 투자
발표는 아프리카 개발금융이 원조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자체
재원·민간자본·공동금융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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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매체명 국가 기사제목

01 Tass 러시아 Putin Signs Law Revoking Nuclear Test Ban Treaty

02 Tass 러시아
US seeking to deploy missile systems banned by INF Treaty — R

ussian diplomat

03 Tass 러시아
Experts see no alternatives to CFE treaty for decades due to NA

TO’s anti Russian stance

04 CNBC 글로벌
NATO rebukes Russia for withdrawing from post Cold War treaty; 

Kyiv slams talk of 2024 elections

05 ABC News 글로벌
Putin signs bill revoking Russia's ratification of a global nuclear te

st ban treaty

06 BBC 글로벌 Putin pulls Russia out of nuclear test ban treaty

07 BBC 글로벌 US, NATO Follow Russia in Dropping Out of Europe Arms Treaty


